
영농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농손실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.

구 공특법시행규칙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1항은 "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

(일반적인 영농 외의 과수원·약초재배장·버섯재배장·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

토지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(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

작물을 말한다.)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."

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

고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

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,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농경지로 이식하여 계속 영농을 할 수 있어 

영농 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, 잔디를 

농경지에 식재하여 재배하는 것이 다른 곳에 이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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